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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 주요내용 

  ㅇ 칠레 제 4 해군 구역 소속의 해양 정찰선 OPV-84 Cabo Odger 과 해군 항공 소속의 해상 탐사 비행기 Airbus C295는 칠레의 SAR(해상수색구조)구역에서 남쪽방향으로 항해하는 중국 어선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투입. 

  ㅇ 지난 11월 30일 수행된 이번 감시 작전은 국제 선박들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정 및 조약에 따라 어선의 이동에 대한 통제 조치의 일부로서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ㅇ 약 410척의 어선과 14척의 물류 지원 선박으로 구성된 해당 함대무리는 시기에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대왕 오징어를 잡기위해 칠레의 해안을 따라 이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이번 투입된 해양 정찰선과 해상 탐사 비행기에 의해 칠레 배타적경제수역(EEZ)의 200해리 밖에서 64척의 중국어선이 포착되었음.   





□ 검토의견

 ㅇ 특이사항 없음.

□ 출처 

 ㅇ 출처 : 칠레 국방부, infodefensa.com
 ㅇ 게시일자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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